
 

 

 

August 4, 2022 

 

북미주 개혁교회 카운실 회원님들께  

 

2022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과 자문위원들은 2022 년 총회 안건들과 더불어 (2020 년과 2021 년 총회 취소로 

인해) 연기된 2020, 2021 년의 안건들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의하며, 각 

사안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신 이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임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은혜와 지혜와 성실함으로 총회를 이끌었습니다. 

 

올해 총대들은 총회에서 이단에 대한 정의, 그리스도 대속 사역의 본질에 대한 성경 및 신앙고백의 명료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 인종과 정의에 대한 성경적, 개혁적 관점을 대표하는 리더 및 멤버로서의 책임, 

인간 성 연구 보고서와 보고서 내 지침으로 권고한 목회적 돌봄 부분에 대한 대화, ‘부정한 것’(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08 문)의 해석과 이에 관한 신앙고백적 위치, 양국에 걸쳐 있는 교단적 특성으로 인한 교회적, 법인 

단체적 새로운 교단 구조 등을 다루었습니다. 귀 교회의 카운실과 교인들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주제들을 

파악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2 총회의 결정 사항을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다음 카운실 모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첨부해 드린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회는 교단 구조조정의 일환인 사무총장이라는 새로운 리더십 직위를 위해, 재커리 J. 킹 박사 Dr. Zachary J. 

King 를 인터뷰하고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외 중요 사안으로 칼빈신학교 교수 임명을 위한 인터뷰와 

승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개혁 신학 교수직에 유다 티안토 박사 Dr. Yudha Thianto, 구약학 교수직에 윌슨 

쿤하 박사 Dr. Wilson Cunha. 총회 기간 중 목사 후보자들을 CRC 교단의 말씀의 사역자로 선포하고 예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저희는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올해 23 명의 후보자들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crcna.org/candidates 에서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기립박수가 쏟아지고, 교회 사역을 

위한 그들의 헌신과 준비 됨에 대한 감사 기도로 마무리되는 축하 현장을 목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총회는 지난해로 교단에서 사역을 마무리한 34 명의 말씀의 사역자와 10 명의 전도 목사의 은퇴에 대해 특별히 

치하했습니다. 교회에 헌신된 주의 종들의 효율적인 사역에 감사하며, 이분들이 인생의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https://www.crcna.org/candidacy/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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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총회 회의록 디지털 버전이 CRC 웹사이트(crcna.org/SynodResources)에 올라왔습니다. 인쇄 버전은 

늦여름에 나올 예정입니다.  

 

북미주 개혁교회를 대표해, 2022 총회의 총대와 자문위원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토론하고 교제하며, 아낌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엡 4:3) 안에서,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타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재커리 J. 킹, CRC 교단 사무총장 

 

 

첨부: 교회를 위한 2022 총회 결정 요약 

 인간 성 연구 보고서에 관한 결정 요약

  

http://www.crcna.org/SynodResources
http://www.crcna.org/Synod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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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2022 총회 결정 요약  

 

1. 이단의 정의  

 

 총회는 2019 총회 지침에 따라 작성된 이단의 정의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채택했고, “이단이란 무엇이며 

이 용어 사용이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유용한 지침”이라며, 이 보고서를 교회에 추천했다. 또한 

“전형적으로 이단과 관련된” 특성을 식별하는 데 있어 앞으로 이 보고서가 총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2 총회 

회의록, 843-44 쪽)  

 

 

2. 그리스도 대속 사역의 본질에 대한 성경과 신앙고백의 가르침 지지  

 

 2021 년에 연기된 제안서에 대한 응답으로,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망, 부활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한 대속 사역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부인하는 것은 개혁교회 

신앙고백의 가르침에서 심각하게 벗어난다”고 단언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구주의 영광을 빼았는 

일이다”. 따라서 형벌 대속을 명백히 거부하는 모든 직분자는 교회 헌법 제 83 조에 의거해 특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본 제안서에 대한 전체 결정은 2022 총회 회의록 895-96 쪽에서 볼 수 있다.    

 

 

3. 백인 우월주의와 제도적 인종차별 

  

 인종차별, 정의, 불공평한 제도를 맡은 분과위원회가 이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고, 이어서 총회는 백인 

우월주의와 제도적 인종차별에 대한 제안서 8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2022 총회 회의록 943-46, 952 쪽)   

 

- 칼빈신학교는 인종과 정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개혁적 관점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교단이사회 COD 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모든 목사 후보자들에게 인종과 정의에 대한 성경적, 개혁적 관점을 설교할 것을 헌신하는지 

질문하도록 노회에 권장한다.   

- 장로는 인종차별과 정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응에 있어, 우리 교단의 입장 및 그들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믿음과 교리를 지지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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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착취적인 구조와 제도를 바꾸기 위한 정의 및 사역을 추구할 

책임이 있다.  

- 예배 사역부는 교회가 공예배에서 인종차별 사안에 대해 애도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확증받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배를 기획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 모든 교회의 리더들은 인종차별의 성경적 정의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듣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대화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교회의 교단 자료 사용을 장려한다.  

- 교단 사무총장은 상기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모든 노회의 의견을 받고, 2023 총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서에는 긍정적 발전에 대한 감사 및 어려움과 우려에 대한 기도 요청이 포함된다.  

 

 

4. 인간 성 연구 보고서에 관한 결정  

  

 카운실에서 재커리 킹 사무총장이 교회에 보낸 인간 성에 대한 성경신학적 기초 연구보고서(인간 성 

보고서, HSR)(부록 참조)에 대한 총회의 응답을 요약한 서신을 읽고 논의할 것을 권장한다. 인간 성 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모든 대응과 총회에 접수된 관련 제안서 및 의견서는 2022 총회 회의록 904-24 쪽에서 볼 수 있다.  

 

 

5.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즈 소재, Neland Avenue CRC 교회가 취한 행동에 대한 대응   

  

 총회는 동성혼 자를 집사직에 안수한 Neland Avenue CRC 교회에 대한 제안서 및 의견서에 대해, Neland 

Avenue 교회는 집사 안수 결정을 철회하고 “교회 헌법과 직분자 언약서에 규정된 교단의 약속과 절차를 

준수하라”고 응답했다.  

 

 CRC 교단 사무총장은 다음의 위임과 함께 현장에 위원회를 임명하는 임무를 맡는다:  

 

- Neland Ave CRC 교회와 만나 총회의 판결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한다. 

- Grand Rapids East 노회와 만나 교단의 약속과 절차를 지켜야 할 그들의 책임에 대해 조언한다.  

- Grand Rapids East 노회 가을 모임(2022 년 9 월 15 일) 때 노회에 보고하고 심의 및 조치에 대한 적절한 

권고안을 작성한다.   

- 필요시, 세 개의 다른 노회를 초대하여 Neland Avenue CRC 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돕도록 한다.  

- 이와 관련해 취한 행동 및 모든 노회의 결정에 대해 2023 총회에 보고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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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단 구조 변경  

 

 구조 및 리더십 특별 위원회 보고서(2021 년에 연기)에 제안된 구조 변경과 교단이사회가 2022 총회에 

제출한 추가 보고서인 후속 구조 권고안을 다룬 총회 분과위원회는 총대들과 그 내용을 공유했다. “우리의 

기도이자 바람은, 이런 새 구조 속에서 건강한 이중 국가적 사역을 만드는 어려움이 효율적으로 다뤄지는 

것입니다… 위원회로서 우리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구조와 리더십이 본래 명시된 목표와 일치하며, 교단적 

가치(즉, 파트너십, 협력, 협동, 공유 사역, 양국간 상호의존, 사역부, 사역부 기관, 프로그램, 파트너십)를 

바탕으로 2022 총회를 전진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 우리는 파트너십, 협력, 협동, 공유 사역, 두 나라간 상호 의존, 사역부, 사역 기관, 프로그램, 

파트너에 의해 형성된 이중 국가적 교단 문화를 원한다.  

- CRCNA 의 (사무총장실로 불리는) 교단 사무실을 수용할 분리된 법인 구성을 채택한다.  

- 새로운 리더십으로 사무총장과 행정 총무 직위를 마련하고, 교단 사무총장실을 설립하여, 신설 

법인이 관리하는 것을 채택했다.   

  - 개정된 CRCNA 캐나다 법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CRCNA 캐나다 법인이 캐나다 국세청 규정을 

따라 헌장과 내규를 수정하고 있는 것과 CRCNA 미국 법인에서 캐나다 총괄 디렉터를 대응할 

미국 사역 운영 디렉터 임명을 인지한다.  

  - CRCNA 캐나다 법인은 캐나다에 등록된 자선단체로서 법적인 요건과 함께 교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교회 위임장을 채택한다.  

  - 공동 사역 협정의 개발 및 승인을 위한 절차 채택 

  

 (2022 총회 회의록, 926-31 쪽) 

 

 

7. 항소 절차 및 “교회 리더에 의한 학대 혐의 처리 지침” 개정   

 

 총회는 교회 헌법과 보칙 제 30 조 a 항과 제 42 조 b 항의 항소 절차를 명료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교회 리더에 의한 학대 상황에서, 카운실 단계에서는 노회의 교회 방문단이 개입하고, 노회 단계에서는 

총회 대리인이 개입하는 것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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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당되는 경우, 노회와 분과위원회는 교회 리더에 의한 학대 혐의와 관련된 항소를 다루기 앞서, 

적법 절차와 학대 예방, 대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사후 관리, 조사에 관련된 추가 변경사항도 채택했다.   

 

 “교회 리더에 의한 학대 혐의 처리 지침”의 개정을 승인했다(지침서 관련 내용: 2022 총회 회의록, 부록 C2, 

746-53 쪽; 채택된 교회 헌법 개정: 2022 총회 회의록, 851-53 쪽). 

 

 

8. 교회 헌법 개정 채택  

 

 2019 총회가 제안한 대로(연기된 2020-2021 총회 안건집, 154-56 쪽) 다음 교회 헌법 조항과 그 보칙의 

개정이 2022 총회에 제출되었다. 각 개정 요청이 채택됐으며, 업데이트된 교회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교단 가입 항목 

  제 8 조 G 항 보칙; 제 38 조 g, h 항; 제 38 조 h 항 보칙; 제 49 조; 제 59 조 e 항, 제 66 조 a, b 항; 

제 67 조. 

 총회의 임무  

  제 47 조 

 주일 

  제 51 조 a, b 항; 제 54 조 b 항은 삭제됐다.  

 (2022 총회 회의록, 936-39 쪽)  

 

 

9. 필요에 관한 교회 헌법 제 8 조와 제 24 조 a 항 보칙에 관한 업데이트  

 

 카운실은 교단 영입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총회가 채택한 다음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2022 

총회 회의록, 837-38 쪽). 

 

 -  제 8 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상황화가 

필요한 경우, 목회 후보생을 위한 완화된 목회자 프로그램 Modified Ecclesiastical Progra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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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ial Candidacy (MEPMC)을 요구하는 전략을 포함시키기 위해, 목사 안수를 위한 여정 The 

Journey Toward Ordination 문서가 업데이트 될 것이다. 

- 전도목사를 단독 목사로 청빙하는 것에 대한 제 24 조 a 항 보칙이 수정됐다(이탤릭체와 취소선으로 

표시).  

“전도목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조직교회의 단독 목사 직책을 섬길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2019 년 이전에는 제 24 조 b 항, 제 23 조 c, d 항에서 언급했지만, 네 

번째로 채택된 경우는 전도목사 핸드북(IV, I, J 섹션)에서 설명한다. 노회는 헌법 24 조 b 항에 

따라,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자격을 갖추도록 진행하는 학습계획을 따를 것을 조건부로 안수를 

허락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도목사가 개척교회 혹은 조직교회에서 단독으로 

목회하려면, 그는 노회와 협력하여, 노회에서 채택하고 교단 영입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전도목사 핸드북에 설명된 대로, 교단차원의 안수를 받기 위한 맞춤식 학습계획을 계발하고 

수료해야 한다.” 

 

 

10. 캠퍼스 사역자의 노회 총대 위임  

 

 총회는 카운실에서 캠퍼스 사역자(해당 카운실이 관리하고 있으며 안수받은 목사)를 노회의 총대로 

위임하는 것을 허락하는 교회 헌법 제 40 조 a 항 보칙의 개정을 채택했다. 이 개정을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위임은 노회 모임에 캠퍼스 사역자들의 출석과 공헌이 예상됨에 따라 노회에 유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위임은 노회 내 캠퍼스 사역자들에게 더욱 큰 인정과 격려가 될 것이다.” (2022 총회 

회의록, 847-48 쪽) 

 

 

11. 교회 헌법 제 8, 12, 13, 14, 16, 17 조와 보칙 검토를 위한 특별 위원회 임명 

 

 2020 년에 연기되었고, 2022 총회 안건집에 포함된 제안서 가운데, 교회 헌법 제 12-17 조를 개정 또는 

연구하라는 요청이 다수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총회는 교단이사회가 “목사-교회 지원부와 관련 발언자들과 

함께 교회 헌법 제 8, 12, 13, 14, 16, 17 조의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특별 위원회를 임명하고, 교단이사회를 

통해 2023 총회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 2024 총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특별 위원회는 

“혼란의 시기에 목사와 교회에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줄 뿐 아니라, 제 8 조를 통한 목사의 재가입에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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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는 것을 포함, 긍정적 목회 전환과 특수 목회 중인 목사들을 더 효과적으로 감독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제안을 개발하는” 임무를 받았다. (2022 총회 회의로, 849 쪽)   

 

 

12. 뉴시티 교리문답 검토  

 

 2019 년 뉴시티 교리문답을 현대어 신앙고백으로 분류해 달라는 제안서에 2019 총회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뉴시티 교리문답을 검토하고 교회에서 활용할 잠재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신앙교육부 Faith Formation 

Ministries 로 회부해 줄 것을 교단 총무에게 요청했다. 신앙교육부는 뉴시티 교리문답 사용에 관한 조언으로 

교회를 섬기는 전체 보고서(연기된 2020-2021 총회 안건집, 206-16 쪽)를 제출했다. 2022 총회는 보고서를 

승인했고, CRC 교회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특히 성인 새신자를 대상으로 교리문답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신앙교육부(faithformation@crcna.org)와 나눌 것을 장려한다. (2022 총회 회의록, 850 쪽)  

  

 

13. 교회와 목사를 위한 분립 합의서 양식  

 

 총회는 목사가 교회 사역을 떠날 때 사용하는 분립 합의서 양식의 수정을 승인했다. 새로운 양식에는 이전 

지침에서 제안한 비공개 동의 문구를 삭제한다. 목사-교회 지원부는 앞으로 교회에서 수정된 새 양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2022 총회 회의록, COD 보충자료, 부록 E, 757-58 쪽과 총회의 조치, 935 쪽)  

 

 

14. 기타  

 

 다음은 교회와 카운실이 주목해야 할 총회의 결정 사항이다.  

 

- 우리의 여정 2025(사역 계획) 사용 권장 

   본 사역계획에 주인 의식과 기대감을 주는 시각 자료, 대화카드 등 보조 자료와 함께 우리의 

여정 2025(사역 계획)-crcna.org/OurJourney/resources 자료들을 사용하도록, 교회에 권장한다. (2022 

총회 회의록, 856 쪽)  

 - ReFrame 미디어 선교부 사역 추천 

   총회는 교회에서 미디어 선교부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 사역과 선교를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 승인된 특별 헌금 

mailto:faithformation@crcna.org
https://www.crcna.org/OurJourney/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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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CRC 교회들은 다음 절기를 Resonate 교단 선교부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중요한 기회로 

여기도록 권장한다: 부활절, 성령강림절, 9 월 3 번째 주일. 또한 World Renew 교단 구제부가 

감당하고 있는 자비의 사역을 치하하고, 교회에서 1 년에 적어도 4 번은 사역 분담금 대신 구제부에 

헌금하길 촉구한다. (2022 총회 회의록, 830 쪽) 

 - 헌금을 추천하는 단체 

   총회는 사역 분담금과 특별 지정헌금을 하는 교단 사역기관 및 사역부, CRC 사역 리스트뿐 

아니라 

 이전에 교단이사회가 2023 년을 위해 승인한 비 교단 단체 리스트를 통과시켰다.    

 - 연금  

   2023 년 캐나다 연금 플랜은 교인 수 기준 인당 $37.20, 가입자 수 기준 인당 $7,704 로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미국 연금 플랜 역시 교인 수 기준 인당 $37.20, 가입자 수 기준 인당 $7.704 로 변동이 

없다. (2022 총회 회의록, 845 쪽) 

 

 

15. 2023 총회로 연기된 세 개의 제안서  

  

 총회 분과위원회는 2022 총회 때 주의깊은 심의과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안건들이 많았고, 모든 안건(총 

1,400 페이지 이상)에 적절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음을 인정했다. 총회는 세 개의 제안서를 2023 총회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022 총회 회의록, 942-43 쪽)  

 

 - 제안서 3 (2021 년에 연기): 총회 결정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하라 

 - 제안서 11 (2022 안건): 교회에서 다수 집단에 의한 탈퇴를 포함, 직분자 징계를 위한 교회 헌법 절차  

  개발을 위해 특별 위원회를 임명하라  

 - 제안서 7 (2020 년에 연기): 교회 헌법 제 82-84 조 추가 보칙을 채택하라  

 

참고: 다음 두 개의 총회 특별 위원회 보고서, 즉 경적 결혼 특별 위원회(원래 2021 년 보고 예정)와 이중직 연구 

특별 위원회(원래 2021 년 보고 예정)는 총회 준비위원회(2019 총회 임원)의 결정에 따라 2023 총회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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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간 성 연구 보고서 관련 결정 요약  

 

다음은 인간 성 연구 보고서에 대한 2022 총회 결정의 요약이다. 추가 정보는 crcna.org/synod/hsr-faq 에서 

자주묻는 질문 FAQ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인간 성 연구 보고서에 대해 총회는 무슨 결정을 했나?  

 

2022 총회는 인간 성 연구 보고서(이하 HSR)에 관해, 2022 년 6 월 안건과 더불어, 많은 노회와 카운실로부터 

접수된 70 개 이상의 제안서와 동의서와 함께,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HSR 관련 2022 총회의 모든 결정 사항은 

2022 총회 회의록, 904-24 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총회 결정에 대한 더욱 완전한 이해와 기록을 위해 해당 

페이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아래 요약된 일부 총회 결정은 HSR 자료를 배정받은 분과위원회의 모든 총대들이 권고한 것이다.   

 

1. “총회는” HRS 위원회 회원들께 “감사한다”. 어떤 회원들은 본 보고서와 총회 안건 그리고 많은 제안서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대히 나눠 주었고, 또 어떤 회원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며, 위원회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작성했다.  

 

2. “총회는 포르노의 만연한 죄와 그 위해성을 진지하게 주목하고 교회를 회개와 치유로 인도한다.” 

 

3. “총회는 교회 소그룹에서 위원회 보고서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측면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목사-교회 지원부와 본 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커리큘럼을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4. “총회는 HSR 에서 제안하는 목회적 돌봄 부분을 교회에서 처음 소개할 때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추천하고, 

HSR 내의 복잡한 항목에 대한 대화와 이것들을 신앙 생활에서 성실히 이행할 방법에 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지속적으로 해 나갈 대화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에게 있어 건강한 성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고찰 

● 특별히 성 위화감 주제와 관련해, 성경 및 생물학적, 사회 과학적 분야에서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  

● 고유한 문화적 환경과 지리적 영향에 염두를 두고… 대화를 경청 및 격려  

https://www.crcna.org/synod/hsr-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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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세대, 다른 문화, 다른 지리적 상황, 다른 역할(사회 과학자, 교사, 목사, 장로, 상담자, 학생, 청년, 

의료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전문 분야)을 대표하는 이들의 기여는 목회적 돌봄의 지침 개발에 

필수적이다. 

● 목회적 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는 복음 전파, 신앙 교육, 집사 직분, 우리의 선교적 부르심, 성례, 

교회 징계와 같은 교회생활 요소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교회는 성경 및 신앙고백이 성경의 더 난해한 부분들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교회는 신앙고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엄숙한 경고 말씀(고전 6, 11 장 등)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흘려 보내며, 급진적 환대와 급진적 순종 

간의 더 나은 균형이 필요하다.  

 

5. 총회는 새로운 위원회를 임명하라는 제안서나 성에 대한 새로운 신앙 선언문을 채택하라는 제안서, 

1973 년 이후 고수하고 있는 CRC 교단의 입장을 동성애적 성적지향 자체가 죄라고 변경하자는 제안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1973 년의 입장은 CRC 의 성경적 해석에 기초하여, 동성애적 성적지향은 죄로 간주되지 

않지만, 동성애 행위는 죄라는 입장이다.  

 

총회는 인간 성에 대한 사안을 다룬 분과위원회로부터 다수의견 보고서와 소수의견 보고서를 모두 받았다. 

총회는 다수의견 보고서로 제시된 다음의 권고사항도 채택했다.  

 

1. “총회는 HSR 은 인간 성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유용한 자료로써 교회에 추천한다.”   

 

2. “총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 108 문답의 “부정한 것”이라함은 간통,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일부다처, 포르노, 동성애는 모두 7 계명을 위반하는 것임을 확증한다. 그럼으로써, 총회는 이것이 ‘[a] 

고백의 해석’이 맞다는 것을 선언한다(1975 총회 회의록, 603 쪽). 따라서 이 해석은 신앙고백적 지위를 

가진다.”  

 

3. “총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08 문답의 ‘부정적인 것’에는 ‘언약적 결혼 안팍의 성 폭력’을 

포함한다고 확증했다.” 

 

4. “총회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성경적 증거에 비추어 교회 헌법 제 69 조 c 항을 해석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참고: 제 69 조 c 항 -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결혼예식을 목사가 주례해서는 안 된다.]  

 

총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08 문답에 각주를 추가하자는 다수의견 보고서 권고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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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과위원회의 소수의견 보고서는 비록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총회에서 발표되었고, 총회 회의록에 실릴 

것이다. 다뤄지지 않은 다수의견 보고서의 일부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예, LGBTQ+ 성소수자, 이혼한 자, 독신자, 학대받은 자, 중독자)의 아픔을 기도하며 숙고해 보도록 

교회에 촉구한다.” “총회는 인간 성 연구 보고서를 정보로 받되, 채택하지 않는다.” 신앙고백적 지위 및 교회 

헌법 69 조 c 항에 관한 “권고안 C 와 D 에 동의하지 않는다.” 

 

 


